
스마트공장엑스포·오토메이션 월드, 제조업의 미래 제시한다
3월 28일부터 30일까지 코엑스에서 480개 사 참가한 가운데 개최

[산업일보]
 

‘스마트한 제조업’이 전세계 제조기업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, 국내에서도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위한 움

직임이 진행되고 있다. 그러나 아직까지는 실증사례가 많지 않아 스마트화 작업이 필요한 제조기업들도 선뜻 나서

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모습도 상당수 눈에 띈다. 
 

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스마트공장엑스포‧오토메이션 월드에서는 이러한 제조현장

의 고민을 덜어 줄 다양한 솔루션과 최신의 제품이 선보여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. 

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 480개 사가 참가해 지난 전시회

보다 24% 성장한 규모를 보이면서 국내 대표적인 스마트공장 및 자동제어 전문 전시회로 개최된다. 

기존 전통적인 모션컨트롤, PLC 등 품목과 더불어 산업용 IoT, 스마트센서, 사이버물리시스템(CPS) 등이 선보여질

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전시회의 주제관에서는 실제 작동하는 스마트공장 모델이 전시돼 제조업의 미래를 현장에서

직접 살펴볼 수 있다. 이번 모델공장은 클라우드 및 네트워크를 활용,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스마트공장과 연결돼 전

시장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. 
 

한편, 이 기간동안 동시에 개최되는 글로벌스마트팩토리 컨퍼런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공장 전문 컨퍼런스로

‘삼성디스플레이’, ‘두산’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의 스마트공장의 비전에 대해 발표하며 국내 제조업의 미래 전략에 대

해 파악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. 
 

또한 스마트공장보급 유공자 포상식 및 다양한 스마트공장 및 자동제어 컨퍼런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기획돼, 국

내 제조업 기술을 선도하는 전시회로 개최될 예정이다. 
 

이 외에도 전시기간 동안 3D프린팅 유저 컨퍼런스, 제조혁신 전략 세미나, 머신비전기술세미나, 스마트공장 보급사

업 설명회 및 상담회, 스마트센서포럼, 산업용 IoT Innovation Day, OPC DAY Korea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려 최신의

기술과 동향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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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~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.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.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,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

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.

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>

Copyright ⓒ 산업일보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PDFCROWD.COM

mailto://weekendk@kidd.co.kr
http://www.kidd.co.kr/search.php?writer=1&find=%EA%B9%80%EC%A7%84%EC%84%B1
https://pdfcrowd.com/?ref=saveas

